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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출기업 3천 개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출 초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

-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진흥센터 내 상주 관세사가 1:1 맞춤형 집중 상담(컨설팅)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올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표적화(타겟팅)하여 “먼저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 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신규 수출기업이 
수출 초기 단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총 2만3천여 개사) 중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HS코드*)의 연간 수출액이 
1만 달러 이상인 2,909개 기업을 표적화(타겟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21~22류) 식품 및 음료, (61~62류) 섬유류, (87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국적으로 분포된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대해, 전국 18개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 해결까지 상담을 
시행하고,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DB화)를 시행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지금까지 세계 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바, 자유무역협정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초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계기(모멘텀)를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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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원대상 신규 수출기업(2,909개) 선정

□ (선정기준) 아래 ①+② 조건을 동시 충족
 ① 2021년 신규 수출업체
 ② HS코드(2자리 기준) 21~22, 61~62, 87류 물품을 1만불 이상 수출
□ (품목기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이슈가 많은 품목, 수출 

초창기 영세·소규모 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을 선정
    * (21, 22류 : 기타 조제식품 및 음료) 
      - 한국식품의 글로벌 열풍(K-푸드) 확산 
      - 기본-FTA세율간 높은 세율차
      - 중소·영세기업 다수, 인증 및 검역 이슈 다수 등
    * (61, 62류 : 섬유류) 
       - 중소·영세기업 다수
       -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낮은 FTA 수출활용률 
    * (87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금년 4월까지 역대 최대 수출 갱신
       - 관련 협력업체가 많아 파급력 높은 업종

□ (선정결과) 총 2,909개 업체
□ (결과분석) ①지역별 기업 분포, ②주요 수출국가
 ① (지역별)(개) : 서울(1,081), 경기(725), 인천(473), 부산(108), 

경남(95), 대구(80), 경북(77), 충남(47) 順
 ② (국가별)(%) : 중동아프리카(16.5), 동남아(11.9), EU(7.5), 미국(7.3), 

중국(7.2), 일본(6.8), 중남미(3.8), 홍콩(3.6) 順  


